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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의 결합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예술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시대의 감각으로

전통을 되살린 작품을 봐도 과거의 껍데기만 현란하게

살아있는경우를적지않게발견할수있다. 

그러나 여기, 옥 같이 다듬은‘과거의 정신’을 새 살

에 재운 작가가 있다. 그리고 그 작가의 작품을 이 시대

의 첨단 예술언어로 다시금 되살린 작가 5명이 모였다.

문경원ㆍ이한수ㆍ이승준ㆍ이진준ㆍ손병돈 등의 미디

어 작가군은‘전통미술의 현대적 형상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박생광화백의작품을미디어언어로재해석한

전시를마련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박생광 작품에 깃든 정신세계다.

강렬한 단청의 채색, 복합적인 장면 연출 등 박 화백의

기법적인 특성을 적당히 버무린 전시를 생각한다면 그

것은오산이다. 손병돈씨는박생광화백의청담스님인

물화 연작을 모티브로 삼아, 박 화백과 청담 스님의 시

선을 비디오에 담은 작품을 완성했다. “얼굴이야말로

혼이 깃드는 장소이자 수행의 터널”이라는 손씨는, ‘소

리없는불법이오고가는’뭇중생의얼굴을비디오에담

은작품을선보인다. 

이승준씨는 박생광 작품에서 모든 개체들이 서로 연

결돼 있다는 연기법을 읽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서‘비

디오 설치’작업으로 표현했다. ‘108 Elements For

Circle(순환을위한108 요소)’등이공개된다. 박생광작

품 속 인물의 정신적 무게를 표현한‘망각의 숲’(이진

준)은 2차원의 세계를 3차원으로 새롭게 해석ㆍ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용인 이영미술관에서 8월 3

일까지열린다. (031)213-8223                      강신재기자

세계적인 현대음악 연주단체가 불자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10주기를 맞아 서울에서 기념공연을 여는 한

편, 선생의 고향 통영에서는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진

행한다.

유럽의 정상급 현대음악 연주단체인 앙상블 모데른

은 7월 2일 저녁 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연주

무대를 갖는다. 국제윤이상협회 한국사무국의 후원을

받아기획된이번무대에서는만프레드슈탄케등유럽

의 대표적 현대 작곡가 작품과 함께‘8중주’‘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을위한3중주’등윤이상선생의작품

도두곡연주된다. 

앙상블 모데른은 7월 3~8일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2005 국제윤이상아카데미에도 참가, 60여 명의 학생들

에게 기악ㆍ지휘ㆍ작곡 등을 지도한다. 학생들은 앙상

블 모데른 주요 단원들과 독주, 실내악 레슨, 앙상블 콘

서트, 폐막콘서트등을함께진행하게된다. 

아카데미일정동안에는창원시립교향악단의특별연

주회(7월 5일 통영시민문화회관), 아카데미 참가자들의

연주로 이뤄지는‘윤이상 실내악의 밤’(7월 6일 통영시

민문화회관) 등특별행사프로그램도마련돼있다.   

앙상블 모데른은 세계 각국 19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현대음악 연주단체로, 윤이상의 작품 중‘소관현악을

위한 인상’을 초연하는 등 윤이상 선생과도 인연이 깊

은것으로알려져있다. (02) 3474-8315  

강신재기자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좋은 벗

풍경소리(총재지현스님ㆍ이하풍경소리)’가올

해로창립10주년을맞았다. 

‘시대를 담은 찬불동요’보급에 헌신해 온 풍

경소리는 10년간 매달 선보인 소식지 100호를

이번 달 발행한데 이어 최근 찬불동요 창작앨범

20집을 발매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그러한 가운

데 10주년을 기념해 찬불가 포교를 다각화하는

사업들을전개하면서눈길을끌고있다. 

풍경소리는 94년 이종만, 정유탁씨 등 몇몇 젊

은 불자들이 서울 수송동 쪽방에서 활동을 시작

한이래찬불동요보급을위한쉼없는활동을벌

여왔다. 초기 3집까지의 작업만 해도 세월을 거

치며 변질된 곡을 재정리한다는 생각에서 실행

에 옮긴 것이지만, 이후 시대에 맞는 찬불동요의

필요성을절감하면서창작곡작업에뛰어들었다.

그들이 다량의 곡을 생산하면서 불교음악계

에는변화가일기시작했다. 1950년대찬불가도

가감없이 수용하고 또 즐겨부르던 불교계에 90

년대 후반의 빠른 비트가 살아있는 가요풍의 찬

불동요가 발을 내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사

운드적패션’을수용해찬불동요에색을입히는

작업은 풍경소리의 과제가 됐고, 결과적으로 자

연스럽게 불교음악계 찬불동요의 흐름을 이끌

게됐다. 현재어린이여름ㆍ겨울학교연수에는

그들 앨범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고, ‘돼지임금’

‘스님생각’‘합창’‘오늘은 좋은날’‘축제’등

의 히트곡들은 일상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회자

될정도다. 

풍경소리는 음반작업에서 보여준 도전과 시

도에서그치지않았다. 찬불동요를방편삼아‘지

금-여기’의세대들을위한포교의문을열었다.

10주년기념사업의일환으로지난5월부터풍경

소리 일부 음악을 싸이월드(cyworld.com), 엠파

스(empas.com),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등

의사이트에서비스하기시작한것이다. 

현재 풍경소리가 직접 제작한 찬불가 30여곡

이 15개 사이트에 보급된 상태다. 또한 SK 텔레

콤, KT 프리텔, LG 텔레콤 등에 핸드폰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정이

허락하는대로250~300곡에이르는풍경소리의

찬불가전곡서비스를완료할예정이다.

찬불가를 노래방에 서비스하는 방안도 10주

년 사업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노래

방 반주기 전문업체인‘금영’과 머리를 맞대고

찬불가요20곡, 찬불동요80곡의서비스상용화

를준비하고있다.

어린이 찬불가 반주를 위한 피아노 악보집 제

작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풍경소리는 포교

에 도움이 되는 찬불동요를 108곡 선정, 초급ㆍ

중급ㆍ고급 등 수준별로 구성한 교본집 제작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올해 말 제작 관련 모

연이마무리되는대로출판할계획이다.

그러나10주년을맞은풍경소리는아직할일

이 많다고 한다. 풍경소리 이종만(작곡가)씨는

“‘7공주’같은 어린이 가수그룹이 불교계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한다. 오지 않은

미래를바라보고걷는길은길고험할듯하지만,

풍경소리의 삶은 늘 도약을 위한 도약의 반복이

었기에낯설지만은않은미래다.  (02)723-9836

강신재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지금-여기’세대 위한 음악 해야죠
10돌 맞은‘좋은 벗 풍경소리’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좋은 벗 풍경소리’는 그동안 20집에 달하는 찬불동요음반을 발표했다. 사진은 10년

간 풍경소리를 이끌어 온 뮤지션 이종만(왼쪽)∙정유탁 씨.                                                       사진=고영배 기자

소식지 100호 발행, 찬불동요∙창작앨범 20집 발매 성과

이동통신 벨소리 제공 등

신세대 포교 사업 다각화

미디어 아트로 되살아난 박생광 작품세계

정신세계 3차원으로 재해석

용인 이영미술관(8월 3일 까지)

손병돈 作‘얼굴’. 박생광 화백의 청담 스님 인물화 연작을 모티브로 삼았다.

윤이상 10주기, 유럽 현대음악 연주단‘앙상블 모데른’공연

‘플루트, 오보에, 바이올린 위한 3중주’등

유럽의 정상급 현대음악 연주단체‘앙상블 모데른’.

7월 3~8일 통영서 아카데미도

02_732_1520
02_2004_8218~9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불자들을 위한 특별 보급행사

특별보급기간 : 6월 15일 ~ 7월 30일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특별보급기간 : 6월 15일 ~ 7월 30일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특별보급기간 : 6월 15일 ~ 7월 30일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특별보급기간 : 6월 15일 ~ 7월 30일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특별보급기간 : 6월 15일 ~ 7월 30일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특별보급기간 : 6월 15일 ~ 7월 30일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특별보급기간 : 6월 15일 ~ 7월 30일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특별보급기간 : 6월 15일 ~ 7월 30일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특별보급기간 : 6월 15일 ~ 7월 30일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특별보급기간 : 6월 15일 ~ 7월 30일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특별보급기간 : 6월 15일 ~ 7월 30일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특별보급기간 : 6월 15일 ~ 7월 30일
특별보급대상 : 사찰 / 스님 / 불교단체

투명한 느낌의 바람이 산사의 기운으로

불자들의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도심에서 산사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도심에서 산사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도심에서 산사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도심에서 산사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도심에서 산사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도심에서 산사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도심에서 산사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도심에서 산사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도심에서 산사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도심에서 산사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도심에서 산사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도심에서 산사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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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1호 SIF-2005RT
� 리모콘식
� 음이온기능
� 상하/좌우 풍향시스템

● 3단계 풍속조절
● 7시간 30분 예약 타이머
● 아이스팩 내장
● 바퀴 이동식
● 3D 입체 냉방 시스템
● 실로코팬 시스템
● 소비전력 160W

연화2호 SIF-16FBI
● 후면 회전조절
● 3단 속도조절
● 3시간 일반 타이머

● 가격:75,100 
특별보급가:43,000

연화 무선 찻주전자 K1

독일 직수입품!

� 한정수량 특별보급
� 300pes한정

● 220V/2000W
● 용량:1.7ℓ
● 고급스테인레스 소재
● 초고속가열 1컵(30초)
● 360(도) 회전
● 찻잎 거름 필터
● 코드보관장치
● 순간 재가열 기능

● 가격:67,000

연화 삭발기
� 원터치 터보

장착방식으로 날의
움직임이 빠르다

● 충전+전기식
● 원터치 터보
● 특수 MiM 합금날 및

초강력 티타늄 코팅
● 밋살캡 -커트길이 조절
● ABS 소재의 초경량 제품
●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 충전시간 : 5시간
● 소비전력 : 5.5W 
● 전원 : 110/220V

● 가격:58,000

연화5호 SIF-16WYI
● 4단 로터리식
● 상하 각도조절
● 전면 회전조절
● 날개크기 60cm(16″) 

● 가격:64,100 
특별보급가:31,500

연화6호 SIF-07DTG
● 강약 3단 풍량조절
● 후면 회전조절
● 표면 펄도장
● 유럽풍 고전디자인
● 날개크기 7″/4 blade

● 가격:35,200 
특별보급가:28,000

연화3호 SIF-14GAI
● 전면 회전조절
● 3시간 일반 타이머

● 가격:75,100 
특별보급가:38,000

연화4호 SIF-14GCCI
● 전면 회전조절
● 3시간 일반 타이머
● 5엽 날개

● 가격:75,100 
특별보급가:40,000

207,000 � 특별보급가: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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